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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workload and psychosocial job 
stress variables from 100 employees from a cable making industry. It was found that the employees who had to do 
musculoskeletal hazardous tasks suffered higher psychosocial stress in 'decision latitude', 'job insecurity' and 'psychological 
job demands' also. The employees with higher level of psychosocial job stress in 'psychological job demands' and 'score of 
the "type A" personality' responded that they had higher 'physical job demands' from the task irrespective of its musculoskeletal 
hazardousness. These results confirm that musculoskeletal workload were associated with both physical and psychosocial 
work factor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sychosocial work factors along with physical workload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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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책의 방향성은 지난 2003

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 큰 폭의 변화를 보

이고 있다. 그간에는 작업장의 불안전한 조건과 작업자의 

순간적 실수에 기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산업안전관리 방향이 주를 이루어 왔다. 

개정안 공포 이후에는 작업환경이나 방법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작업능률의 저하나 피로의 누

적,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들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산업보건관리 방향에서의 노력이 과거

에 비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003년 개정

안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

니게 하였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준수사항들을 산업안전보

건에 관한 규칙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 142조~제 152조)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 259조)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 2003). 이러한 이유들로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안

전보건 분야에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는 가

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구주제로 대두되었다. 실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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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45개 기업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산업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안전보건부문 관심분야에 

대해 근골격계질환(60.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향 후 안전보건부문 관심분야로도 근골격계질환(51.9%)과 

직무스트레스(46.8%)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합뉴스, 2005). 

근골격계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 유발요인들로는 반복성, 

작업자세, 힘과 같은 작업특성요인과 작업이력이나 질병력 

같은 작업자 특성요인,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다(김정룡, 2004; Bernard, 

1997; Waters 등, 2007).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들 

중 어느 정도 객관적 접근이 가능한 작업특성요인이 인간공

학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

는 평가기법들이 보급되고 있다(김상호 등, 2005). 스트레스

는 과거 신경정신의학이나 응용심리학 분야에서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직장에서 능률

과 인화를 저해하고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며, 지각, 결근, 이

직률을 증가시켜 종업원 개인이나 직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근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종업원에게 미

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권호장 

등, 1996; 김일룡 등, 2001; 이윤근 등, 2003; Bernard 등, 

1994; Bigos 등, 1991; Bongers 등, 2002; Leino 등, 1995). 

이러한 연구들은 직종이나 작업특성에 따라 근로자가 경험

하는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거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증과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심혈관계질환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연구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외에서 근골격계질

환 예방과 직무스트레스의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다소 독립적인 특성으로 연

구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근골격계 작업부담이 직

무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직무스트레스의 정

도에 따라 근로자가 느끼는 근골격계 작업부담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는 개연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Davis 등, 

2000; Marras 등, 2000; Schleifer 등, 2002; Toomingas 

등, 1997)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부가적이

거나 상승적인 영향 정도를 정량화 또는 객관화하기 어려움

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이런 연관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의 다특성적인 측면을 이해하여야 하며, 노동의 사회심

리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원인과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은 유사 또는 중복

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부가적이거나 상승적

인 영향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학제적 연구노력이 시급하다(Davis 등, 

2000; Schleifer 등 200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스트

레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장세진 등, 2005; 중앙

일보, 2005)임을 고려하면 근골격계 작업부담과 직무스트

레스간의 연관성 및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선제조업 

분야의 특정공장에서 발생하는 직무특성을 바탕으로 육체적 

작업부담과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들간의 상호 연관

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육체적 작업부담과 사회심리적 직

무스트레스 요인들 상호간의 연관성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작업부담의 경감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장해

를 예방하기 위한 통합관리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상호 연관

성을 가설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같이 높은 수준의 육체적 작업부담

을 감당해야 하는 작업자들(부담작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작업자들(비부담작업자)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함께 노출된다. 

2.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작업자

들은 동일한 육체작업을 수행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육체적 노동강도를 경험한다. 
 

이러한 연구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기초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부담작업자와 

비부담작업자로 이원화한다. 

2.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수준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고스트레스 요인군과 저스트레스 

요인군으로 이원화한다. 

3. 각 특성별 그룹에 속하는 작업자 비율에 대한 독립성 검

정 등 통계적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육체적 작업부담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정리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범위 및 대상 

본 논문의 연구대상 작업은 전선제조업 분야에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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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특정공장에서 발생하는 단위인력작업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측정 역시 해당 공장의 생산직 

남성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에 참여한 피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피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은 42.8세였으며, 40대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80%를 차지

하였다.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이 18%이고 이들

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전

체적으로 상당히 오랜 근무경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설비중심인 전선제조업의 특성상 현장작업자의 

수는 제한적이고, 현장직 사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사원의 충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해

당 산업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2.2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조사는 서론에서 언급한 근골

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준수를 위해 2003년 3

월부터 2개월간 실시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기초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전선제조공정은 크게 용해, 전력, 

권선 및 통신공정의 4개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21개의 단위공정으로 재구성된다[그림 1]. 

용해공정은 동판(Cu)을 용해, 주조하여 코일을 생산하는 

공정이며, 생산된 코일은 타 공정에 원자재로 공급된다. 전

력케이블공정은 송배전용 선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권선공정은 동도체 위에 절연물질인 바

니시를 코팅한 것으로 변압기, 발전기, 가전제품, 각종 모터 

등에 사용되는 선을 제조하는 공정이고, 통신케이블공정은 

동도체에 절연체를 피복하여 대연 및 연합하는 공정이다. 

전선제조업 분야의 작업특성상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유해요인의 주를 이루고 있다. 

21개 단위공정에서 수행되는 인력작업의 종류는 총 98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98개 단위인력작업들을 대상으로 노동

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KOSHA code 

H-30-2003)을 토대로 기초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직무스트레스 요인 조사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측정은 Karasek(1985)의 JCQ(job 

content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역한 조사표를 사용

하였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이 설문은 사회·인구

학적 특성 6개, 심리적 직무요구도 5개, 육체적 직무요구

도 5개, 직무자율성 9개, 직무불안정성 3개, 상사의 지지 

4개, 동료의 지지 4개, A형 행동유형 10개, 자아존중감 5

개의 5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설문항목에 대하여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Karasek 

(1985)에 의해 제안된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 점수를 

산정하였다. 제안된 방식에 의하면 직무요구도 점수가 높으

면 직무에 대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

고, 직무자율성 점수가 높으면 직무에 대한 재량 활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 조사는 앞서 언급한 100명

의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의 처리

를 위해 통계패키지인 MinitabTM이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근골격계 부담작업 및 작업자 분류 

노동부 KOSHA code H-30-2003을 토대로 기초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의 단위공정에서 수행되는 총 

98개의 단위인력작업 중 39개의 단위작업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분류된 39개 

작업의 유해유형을 노동부 고시에 의한 11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결과 개수는 중복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총 47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들 유해유형에 대한 파레토분석 결과를 정리

표 1. 피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데이터 

구분 
항목 

범주 사례수 

20대  5 

30대 15 

40대 72 
연 령 

50대 8 

1~5년 18 

5~10년  5 

10~20년 59 
근무기간 

20년 초과 18 

그림 1. 연구대상 전선제조공정의 구성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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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39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서 나타나는 유해작업 유형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또는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

는 작업(2)'과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

는 작업(8)',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

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번, 8번, 4번 항목에 해당되는 작업유형이 

전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72%를 차지하였다. 

앞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생산직 근로자 100명을 그들

이 근무하는 공정에서 담당하는 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해당 여부에 따라 부담작업자와 비부담작업자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이하 부담

작업자)는 46명이었으며, 나머지 54명은 비부담작업자로 

분류되었다. 46명의 부담작업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에 대하여 중복을 허용한 파레토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무하는 경우에 담당하는 작업의 유형은 2번, 

8번, 7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7번 유형은 '하루

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으로서 

전체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샘

플링된 경향이 있으나, 나머지 2번과 8번의 경우에는 전체 

부담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하게 샘플링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직무스트레스 요인 설문조사 결과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전선제조업 분야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주영수 등, 2003)를 

통해 알려진 국내 제조업 분야의 각 척도별 평균 및 표준

편차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표 2에 

정리한 바와 같이 비교자료가 존재하는 5개 척도에 있어서 

전국 제조업의 수준과 본 연구대상인 전선제조업 수준의 평

균 및 표준편차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들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전국제조업과 전선제조업의 직무스

트레스 수준에 대한 평균의 유의차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

의수준 5%에서 모든 비교항목에 통계적 유의차가 존재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전선제조업 분야의 공정이 국내 제조

업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동일한 수준의 직무스트레

스를 유발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의 연구범위가 전선제조업 분야의 특정 공정으로 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결론은 

전체적인 제조업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한 일반성 내지 외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대상 작업자들을 각 척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군(높음)과 낮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군(낮음)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분류에 특별한 영

향을 미친 설문문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별 설

문의 점수에 대한 그룹간 평균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예를 

표 2. 연구대상 사업장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수준 

전국 제조업 기준 연구대상 사업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자율성 62.56 8.28 62.60 8.98 

심리적 직무요구도 31.45 3.83 31.11 3.91 

상사의 지원 11.01 1.82 11.41 1.73 

동료의 지원 11.48 1.29 11.84 0.91 

직무불안정성  6.16 1.90  6.24 1.59  

그림 3. 연구대상 작업자들이 수행하는 부담작업유형 분포 

그림 2. 연구대상 작업장의 부담작업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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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직무자율성의 경우 9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평가되는

데 이들 9개 문항 중 특정문항이 직무자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평균차 검정결과 2개 설문항목을 제외한 모든 설문

항목에서 두 그룹간에 통계적 유의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해당 직무스트레스 요인척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대부

분의 설문항목에 있어 높음과 낮음 그룹 간에 평균차가 존

재한다는 것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그룹의 분류가 특

정 설문항목의 응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문

항이 고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이는 

개별 설문항목의 민감도가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른 분

류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3.3 근골격계 작업부담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간 연관성 

본 논문의 주목적인 근골격계 작업부담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자가 비부담작업자에 비해 더 큰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앞서 근골격계 부담/비

부담 작업자 분류과정을 통해 확인된 46명의 부담작업자와 

54명의 비부담작업자를 대상으로 각 분류 내에서 높은 직

무스트레스 요인을 지닌 작업자(높음)의 수와 낮은 직무스

트레스 요인을 지닌 작업자(낮음)의 수를 확인하여 정리하

였다. 이 때 각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에 따른 높고 낮

음의 분류기준으로는 앞서 표 2에 정리한 설문조사 대상자 

100명의 항목별 평균이 사용되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근무여부와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에 따른 작업자

의 수를 분할표 형태로 정리하고, 각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무여부와의 독립성 검증을 위

한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들 요인간의 독립성 

검정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독립성 검정결과 직무스

트레스 요인 중 '심리적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과 '직무불

안정성', '육체적 직무요구도'의 4가지 척도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근무여부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지원'과 '자아존중감'에서는 일정수준의 연관성이 존

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밖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인 '동료의 지원'과 'A형 행

동유형'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근무여부와 독립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4는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직무자율성간의 연관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직무자율성이 낮다는 응

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부담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직무자율성

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비부담작업에 비해 직무자율성이 낮은 부정적인 직

무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5는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직무불안정성간의 연관성

을 나타낸 것이다. 비부담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직무불안정성

이 낮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는 응답 비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부담작업자들의 경우 이와 반대로 직무불안정

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다

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비부담작업에 비해 직무불안정성이 높은 부정적 직무특성을 

표 3. 근골격계 작업부담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독립성 검정결과

근골격계 
 

부담 비부담 

검정결과
(p-value)

높음 28 18 
심리적 직무요구도

낮음 18 36 
0.006

**
 

높음 38 29 
육체적 직무요구도

낮음  8 25 
0.002

**
 

높음 17 32 
직무자율성 

낮음 29 22 
0.026

**
 

높음 24 17 
직무불안정성 

낮음 22 37 
0.036

**
 

높음 28 33 
상사의 지원 

낮음 18 21 
0.098 

높음 38 43 
동료의 지원 

낮음  8 11 
0.705 

높음 18 28 
A형 행동유형 

낮음 28 26 
0.203 

높음 29 25 
자아존중감 

낮음 17 29 
0.094 

그림 4.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직무자율성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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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6은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심리적 직무요구도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비

부담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직무요구도가 낮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는 응답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

로 부담작업자들의 경우에는 심리적 직무요구도가 높다는 

응답 비율이 낮다는 응답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직무자율성'이나 '직무불안정성'에서 

나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지닌 부정적인 직무특성과 일

치하는 결과이나, 심리적 직무요구도와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

다. 앞서의 '직무자율성'이나 '직무불안정성'의 경우에는 전선

제조업 분야에서 수행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비부담작업

에 비해 직무자율성이 낮고 직무불안정성이 높은 부정적 직

무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경우 비부담작업에 비해 높은 '육체적 

직무요구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만

약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독립성을 가정한다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비부담작업에 비

해 높은 '심리적 직무요구도'를 지니는 것에 대한 해석이 불

가능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근골격계 부담작업

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간에는 잠재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무하는 작업자들

이 그렇지 않은 작업자들에 비해 육체적 작업부담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들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

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육체적 직무요구도와의 

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부담작업에 종

사하는 작업자들이 비부담작업자들에 비해 육체적 직무요구

도를 높게 평가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육체적 직무요구도

가 비부담작업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

운 현상이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비부담작업자들 중에도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육체적 직무

요구도가 낮아야 하는 작업자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육체

적 직무요구도를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3.4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기타 스트레스 요인간 연관성 

앞서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육체적 직무요구도와의 연관성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근골격계 비부담작업자들이 경험하는 

높은 육체적 직무요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직무 

 

 

 

 

 

 

 

 

 

 

 

요구도와 기타 직무스트레스 요인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작업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림 5.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직무 불안정성간의 연관성 

그림 6.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심리적 직무요구도간의 연관성 

그림 7.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육체적 직무요구도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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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기타 직무스트

레스 요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한 강도의 육체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보다 높은 육체적 직무요구도를 경험

하는 작업자들이 기타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동일수준의 육체적 작업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동일공정 근무자들로 연구대상 작업자들을 분류하

여 묶은 후, 해당공정의 육체적 직무요구도 평균값을 기준으

로 직무요구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재분류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재분류된 육체적 직무요구도 수준에 

따른 그룹간에 기타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평균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차 검정을 실시

하였다. 표 4에 정리된 평균차 검정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자의 육체적 직

무요구도 분류에 따른 그룹간에 기타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부담작업에 

있어서는 '심리적 직무요구도'와 'A형 행동유형'에 있어 두 

그룹의 평균치 간에 유의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부담작업에 있어서는 동일한 작업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높다고 응답한 작업자들의 '심리적 

직무요구도' 평균치가 낮다고 응답한 작업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높다고 응답한 작업

자들의 'A형 행동유형' 점수의 평균이 낮다고 응답한 작업

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체적 직무요

구도'와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간에 구체적 상관관계

가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평균차 검정결과를 통해 유의차가 확인된 비부담작업에 

있어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

간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육체적 직

무요구도에 따른 각 분류 내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지닌 작업자(높음)의 수와 낮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지닌 

작업자(낮음)의 수를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이 때 각 직무스

트레스 요인의 수준에 따른 분류기준으로도 동일 공정별 평

균치가 사용되었다.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심리적 직무요구도 

및 A형 행동유형 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에 따른 작업자의 

수를 분할표 형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그림 8은 작성된 분할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육체적 직무

요구도와 심리적 직무요구도간의 연관성을 도식화 한 것이

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직무요구

도'가 낮은 작업자들은 '육체적 직무요구도' 역시 낮게 평가

한 비율이 높은 반면 '심리적 직무요구도'가 높은 작업자들

의 경우에는 '육체적 직무요구도' 역시 높게 평가하는 비율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자가 경험

하는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심리적 직무요구도'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9는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A형 행동유형'간의 연관

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낮다고 응답한 작업자들은 

'A형 행동유형' 점수가 낮은 작업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육

표 4. 육체적 직무요구도의 분류에 따른 
기타 직무스트레스 항목의 평균차 검정결과 

p-value 
척도항목 

부담작업 비부담작업 

직무자율성 0.099 0.422 

심리직 직무요구도 0.176 0.026
**

 

직무불안정성 0.471 0.417 

상사의 지지 0.143 0.262 

동료의 지지 0.195 0.248 

A형 행동유형 0.742 0.016
**

 

자아존중감 0.374 0.123 

표 5. 비부담작업을 수행하는 동일부서 내에서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기타 스트레스 요인의 분류에 따른 작업자 분할표

육체적 직무요구도 높음 낮음 

높음 14 10 
심리적 직무요구도 

낮음 11 19 

높음 15 12 
A형 행동유형 

낮음 10 17 

그림 8.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심리적 직무요구도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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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직무요구도'가 높다고 응답한 작업자들의 경우에는 'A
형 행동유형' 점수가 높은 작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자의 성격특성에 따라서

도 '육체적 직무요구도'에 대한 수용 정도가 달라질 수 있

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과정을 통해 '육체적 직무요구도'는 '심리적 직

무요구도'와 'A형 성격유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자들이 경험하는 육체적 작업부

담에 현재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처럼 작업특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며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개인의 특성에 의해 동일한 작업의 경우

에도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

침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최근 사회 및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가중되는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

향성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산

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공포와 함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작업시

스템으로부터 스트레스 요인들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기 위

한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

로 인한 건강장해의 발생원인에 유사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유로 이들 두 가지 직업성 질환 사이에 부가적 또는 상승

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육체적 작업

부담과 사회심리적 작업부담 사이에는 부가적 또는 상승적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

는 관련 연구나 작업부담도 산출과정에서의 접근방식은 근

골격계 작업부담과 직무스트레스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중적 작업부담

의 발생가능성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간 작업시스템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영향을 주로 다루어온 근골격계 작업부담도 평가모형

과 정신건강, 뇌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주로 다루어온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모형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육체적 작업부담과 사회심리적 직무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작업부담

과 직무스트레스 요인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통합모형의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선제조업 분야의 특

정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기초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부담작업

자와 비부담작업자로 이원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직무스트레스 요인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각 그룹에서의 직

무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

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부담작업자의 경우 비부담작업자에 비해 '육체

적 직무요구도'는 물론 '직무자율성', '직무불안정성', '심리

적 직무요구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도 함께 노출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2. 동일한 강도의 육체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작업자의 '심리

적 직무요구도'와 'A형 성격유형'과 같은 사회심리적 직

무스트레스 요인이 악화되면 '육체적 직무요구도'도 함께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육체적 작업부담과 사회심

리적 직무스트레스 간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며, 

이들의 부가적이고 상승적인 영향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보

다 높은 수준의 작업부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간의 관련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요인

이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주요요인이 된다는 다소 일방

적인 접근방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과 같이 육체적 직무요구도가 높은 

작업이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그림 9. 육체적 직무요구도와 A형 행동유형간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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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의 효과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육체적 작업부담과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간의 쌍방

향성 상승효과가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주요 결론의 하나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육체적 작업부담의 연관성으로 인해 동일한 육체작

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으면 육체적 작업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는 '육체적 직무요구도'에 대한 직무스트레

스 요인 설문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작업자의 육체적 작업부

담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을 보다 실증적으로 입증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직무요구도' 이외의 객관화, 정량화 

가능한 척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의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작업강도의 육체작업을 수행하

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작업자가 근골격계질환에서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적절한 향후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가 육체적 작업부담에 미치는 영

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방향은 근전도

나 심박수,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생리적 지표들을 이용하여 

작업부담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심리적 직무스트레스가 늘

어날 경우 작업자세의 변화나 근육의 긴장 등으로 근육의 

동원형태, 근력발휘 수준 등의 차이가 유발될 수 있으며, 

심박수와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육체적 작업부

담의 증가가 수반될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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